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옐런 “연준,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있어”

WTO “한국, 세탁기 분쟁 관련 
미국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”

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이 

세계 경제 성장 둔화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

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. 

기존 제로금리에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, 연준 

보유자산 축소 등의 조치로 이른바‘양적완화의 종

말’을 고했던 옐런 전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

급한 데는 중국과 유럽 등 경제지표가 약세를 보인 데 

따른 것을 보인다.

옐런 전 의장은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“글로

벌 성장세가 실제로 둔화하고 그 파급이 미국으로까

지 이어진다면, 연준의 다음 조치는 확실하게 금리 인

하가 될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 그러면서 미국경제가 탄

탄한데 반해 중국과 유럽의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

진단했다.

세계무역기구(WTO)가 한국이 2018년 1월 세탁기 

분쟁을 일으킨 미국을 상대로 양허 정지(보복관세 부

과)를 요청한 것에 대해“최대 연 8481만 달러의 보복

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”고 결정했다.

9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

이날“WTO가 미국의 양허 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

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.”며 이렇게 밝혔다. 

이는 작년 1월 한국이 WTO에“미국을 양허 정지해달

라.”고 제소한 지 약 1년1개월 만이다.

한·미 세탁기 분쟁은 약 6년 전 시작됐다. 미국은 

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

에 세탁기를 너무 싸게 판매해 미국 가전업계에 타격

을 입혔다면서 양사에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했다. 당

시 삼성전자에 매겨진 반덤핑관세율은 9.29%, LG전

자는 13.02%였다.

옐런 전 의장은“미국의 실업률은 50여 년 만에 가

장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도 낮지만 올해 성장세

는 지난해보다는 둔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그는 올해 

미국이 3% 정도의 경제 성장률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

측했다.

옐런 전 의장은“물론 경제가 탄탄한 상승세를 이어

간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이뤄질 수 있다.”고 덧붙

였다.

작년에만 4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은 지난 

2015년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. 그

러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

서는‘점진적인 금리 인상’대신‘인내심을 갖겠다’는 

문구를 통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

을 시사했다.

2013년 8월 한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했고 2016

년 1월 WTO 분쟁해결패널은“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

세일을 표적덤핑(Targeted Dumping)으로 판단한 일은 

WTO 협정에 어긋난다.”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.

이와 관련해 WTO는“미국은 2016년 9월부터 2017

년 12월까지 15개월간 판정을 이행하라.”고 결정했

으나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. 2018년 1월 한국이 

WTO에 미국의 양허 정지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이의

를 제기했다. 결국 WTO 중재재판부가 나서서 판정 수

준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.

WTO 중재재판부는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한국이 

미국에 연 8,481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

는 판정 결과를 내놨다. 또한 미국이 향후 세탁기 이외

의 다른 한국산(産) 수출품에 문제의 반덤핑조사기법

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 규모나 관세율 등에 따라 

양허를 추가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인정했다.

테슬라, 올해 들어  ‘모델3’ 
가격 두 차례 인하

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로 자사

의 보급형 전기차‘모델3’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

했다.

7일‘전자신문’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

르면 테슬라는 올해부터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

혜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느낄 부담을 고려해 가격

을 또 내렸다.

1월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공

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자동차 가격이 사실상 

3,750달러 늘어났다. 미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

공제 혜택을 대당 7,500달러까지 제공했으나 일정량이 

판매되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절반씩 줄여나가기로 했

다. 7월 이후에 절반으로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.

이에 지난달 테슬라는 모델3 가격을 2,000달러 인하

했고, 이번에 1,100달러를 추가로 내렸다.

로이터는 모델3 기본 가격이 4만2,900달러까지 떨어

졌지만,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(CEO)가 모델

3를 첫 공개할 때 약속한 3만5,000달러보다는 여전히 

높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.

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델3 기

본 가격을 세제 혜택 없이도 3만5,000달러로 낮추기 

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

않다고 전했다.

머스크는 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을 진

행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객 추천 프로그램을 종

료했다고 설명했다.

한편  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기술 업체 맥스웰 테크

놀로지를 인수한다. 평소 울트라캐패시터의 팬이라고 

밝혀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(CEO)가 맥스

웰을 품으면서 테슬라 전기차에 적용하는 배터리 기술

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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